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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즐거움> 캔버스에 유채 112.1×145.5cm 2025

장승근은 이해와 오해,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애매한 상황을 
회화로 형상화한다. 주변 인물의 표정부터 작업실의 화구, 식탁의 
반찬까지. 안다고도 모른다고도 말할 수 없는 모호한 일이 벌어질 
때면 드로잉으로 빠르게 기록하고 이를 캔버스로 옮긴다. 그의 
작업은 제스처와 우연의 충돌로 완성된다. 즉흥적인 선과 색면이 
만나 예기치 못한 균열을 만들고, 작은 흔들림이 화면 전체의 
리듬으로 번진다. 이미지는 다시 그려지고, 지워지고, 겹치며 
하나의 불완전한 형상으로 남는다. 작가는 스케치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화면에 그대로 남겨 두거나, 오히려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대상을 바라보던 시선의 변화와 망설임을 회화로 
끌어들인다. “불협화음처럼 보이지만, 오해와 이해는 오히려 
서로가 가장 생생하게 맞닿는 순간이다. 내가 지닌 결핍을 
드러낸 채 세계를 바라본다. 그렇게 본 세계는 그럭저럭 즐겁다.” 
중앙대 서양화과 학사 졸업, 서울과학기술대 조형예술학과 
대학원 과정. 에브리데이몬데이(2025), 온수공간(2023), 
유아트스페이스(2021), 인영갤러리(2020) 등에서 개인전 
개최. <나눠지고 펼쳐진>(공간 2025), <그럭저럭 즐거운 
그림들>(오에이오에이갤러리 2025) 등의 단체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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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1월호 특집 「Rising Power 36」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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